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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잡초의 식별 

	 
	   제초제 시험에서 잡초를 정확하게 분류 동정하여 올바르게 잡초명을 쓰는 것은 기본이다. 잡초방제시험에서는 잡초의 식별을 보통 개화하기 이전에 하거나 때로는 유묘기 때 식별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 식별하였을 경우에는 그 성적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 수도 있다.
  잡초는 보통 꽃, 화서, 열매, 잎, 줄기, 뿌리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식별하게 된다. 동정할 때에는 필요한 검색표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분류 용어에 익숙해야 하고 꽃이나 화서 등의 형태를 자세히 관찰 비교해야 하므로 검색표의 이용이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검색표와 함께 식물도감이나 잡초도감을 이용하게 되는데 도감의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대조하여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잡초의 특징으로 보아 어느 과에 속하는지를 검색표와 도감을 이용하여 먼저 찾아내야 한다. 먼저 과(科)가 결정되면 도감의 그림 설명과 검색표를 이용하여 잡초명을 1차 결정한 후 특성마다 하나하나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2. 잡초의 분류 

	 
	   잡초는 방제를 목적으로 다루어지므로 분류방식도 다양하다. 잡초를 식물학적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에는 양치식물(문), 쌍떡잎식물(아강), 외떡잎식물(아강)로 크게 분류하고 이들을 다시 분류체계에 따라 과로 나눈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제초제의 감수성과 크게 관련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잡초를 생활형과 형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에는 일년생, 월년생 및 다년생잡초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각 생활형을 다시 화본과, 방동사니과 및 광엽잡초로 나눈다. 형태적 특성에 따라 구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일년생잡초와 다년생잡초를 다시 화본과, 방동사니과, 광엽잡초 순으로 성적정리하는 것이 좋다. 일년생잡초란 1년 이내에 한 세대의 생활사를 끝마치는 잡초를 말하며, 월년생잡초란 1년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첫 해에 발아하여 생육하다가 월동하고 이듬해 봄에 개화 결실한 후 생활사를 마치는 잡초를 말한다. 다년생잡초란 2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잡초로서 주로 영양번식기관으로 번식을 하지만 때로는 종자번식도 하는 잡초를 말한다.
  잡초는 발생장소나 토양수분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논잡초와 밭잡초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과 밭 어느 곳에서나 잘 적응하는 잡초가 많고 잡초란 제초제로 방제되어야 하는 식물이므로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화본과, 방동사니과 및 광엽잡초로 분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화본과잡초는 줄기에 마디가 있으며 각 마디에서 잎이 어긋나기 배열로 발생한다. 원통형 또는 넙적한 줄기는 속이 비었으며, 엽초는 터져 있고 열매는 영과(穎果)이다. 방동사니과 잡초는 화본과 잡초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그 줄기는 대부분 삼각형이고 잎이 좁고 뾰쪽하며 대개 능선이 있다. 삼각형의 줄기는 속이 차 있으며, 엽초는 터지지 않고 열매는 수과(穗果)이다. 광엽잡초는 잎의 크기와 형태에 관계없이 화본과와 방동사니에 속하는 잡초를 제외한 잡초를 말한다. 따라서 광엽잡초에는 잎이 좁은 초종도 많이 포함되고 쌍떡잎식물과 양치식물 전체를 포함하고 가래과, 물옥잠과, 골풀과, 닭의장풀과와 같은 외떡잎식물도 많이 포함된다. 

	 
	참 고 문 헌

	 
	
김길웅. 1998. 최신 잡초방제학원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김준민 외. 2001. 한국의 귀화식물. 사이언스 북스.
농촌진흥청. 1992. 원색도감 한국의 밭잡초. 


